
* 84 Heuksuk-ro, Dongjak-gu, Seoul, Korea / E-mail: towerhrd@cau.ac.kr

** corresponding author: 84 Heuksuk-ro, Dongjak-gu, Seoul, Korea / E-mail: heesu@cau.ac.kr

*** 84 Heuksuk-ro, Dongjak-gu, Seoul, Korea / E-mail: yrappa@naver.com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2016, Vol. 19, No. 3, pp.1-29.

Research Trend of Career Success in Korea

by Content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Ji-Young Lee* (Chung-Ang University)

Hee-Su Lee** (Chung-Ang University)

Kyoung-Su Lim***(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rends in career success research in Korea, and to provide insights into

future research activ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a total of 72 articles referring to career success in

their title or author keyword were assessed by using content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aspects, such as

academic fields, research methods, objects, and variables were considered in the content analysis of the articles.

As a result of the content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career success research has prominently been

conducted in social sciences, and there is a transition of academic interest from business administration to

education. As per the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method is used the most and comparative method is also

used frequently. Workplace employees are targeted the most in the research, and the number of research

targeting professionals has been increased. Regarding the variables related to career success, studies, which

include objective variables, are more than one with subjective variables. The related variables at th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 have been taken in account in the research more than one at the family level. The

network analysis shows the following results. There is a difference of selection of the variables according to

academic fields. In business administration, job and organization related variables are preferred more than

individual motivational variables are in the education field. With regards to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uccess

variables and related variables, there i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atisfaction and employability, and

growth needs and career attitude. In addition, job and pay grade has strongly correlated with training and

work-family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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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국내 경력성공 연구가 이루어진 학문분야별, 연구대상별, 연구방법별,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과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관계성을 분석함으로써 경력성공 연구의 방향을 제

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국내학술지논문 검색서비스에서 경력성공

이 포함된 연구물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논문 72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법과 상징 네트워크 분석

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경력성공 연구의 기반학문별, 연구방법별,

연구대상별, 연구변인별, 관련변인별 동향에 대해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 경력성공연구의

주요 흐름은 사회과학에서 두드러졌으며 학문적 관심이 경영학에서 교육학으로 전이되고 있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양적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연구도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기업체 종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전문직에 대한 연구가 증대되었다. 경력성공 연구요

인은 객관적 경력성공보다 주관적 경력성공요인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관련변인은 개인과

조직차원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가정차원은 저조하였다. 둘째, 경력성공 관련변인들과의 상징 네트

워크 분석 결과, 기반학문과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과의 관계에서 경영학은 직무 및

조직관련 변인들과, 교육학은 개인 관련된 동기변인들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성공

요인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경력만족과 고용가능성은 성장욕구, 경력태도와 직급과 임금은

교육훈련, 직장-가정갈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력성공

연구 분야에 있어서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경력성공, 연구동향, 내용분석법, 상징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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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노동시장의 변화는 인적자원에 대한 이동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증

대시킨다(Gerli, Bonesso, & Pizzi, 2015; Kuijpers, Schyns, & Scheerens, 2006). 오늘날 경력은

단순히 일과 관련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력은 삶 그 자체이다.’ 경력은 개인의 일

에 근거한 경험이 전 생애에 걸쳐 연속적으로 진화하여 농축된 것이다(Arthur & Rousseau,

1996; Hall, 2002). 개인에게 있어 경력은 직업 활동을 위한 수단이자 직업생활의 성공을

판단하는 요인이다. 개인이 판단하는 경력성공에 대한 높은 만족은 경력을 통해 의도했던

결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하고, 더 높은 목표설정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선순환 구조를 이끈다(Arthur & Rousseau, 1996). 경력을 통한 만족과

성취는 삶에 대한 태도와 심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천보영, 이희수, 박

성민, 2012).

경력성공은 조직에서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성과로서 경력연구 분야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Pan & Zhou, 2015). 학문으로서 인적자원개발이 태동한 이

래 경력개발은 인적자원개발 영역의 한 축을 형성한다. 조직차원에서 경력개발은 구성원들

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심을 높이며, 사기와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

적이고 계획적인 인적자원개발 활동으로 간주된다(Gilley & Eggland, 1989; Gilley, Eggland,

& Gilley, 2002). 교육훈련과 업무경험을 통해 습득된 지식, 스킬, 능력이 축척된 인적자원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미래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Ramaswami, Carter, & Dreher, 2016).

이러한 경력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와 상황과 학문영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

인다. 현대 경력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프로틴 경력, 무경계 경력 등 새로운 경력개념이 강

조되면서 경력성공의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Briscoe, Henagan, Burton, & Murphy, 2012). 과

거에는 경력을 조직 내에서의 승진과 높은 연봉수준에 국한하였다면 현재는 일에 대한 만

족에서 조직경계를 넘는 시장성까지 폭넓게 고려하게 되었다(DeFillippi & Arthur, 1994;

Shockley, Ureksoy, Rodopman, Poteat, & Dullaghan, 2015). Inkson(2004)에 의하면 어떠한 관

점에서 경력을 바라보냐에 따라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노력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창조 메타포(craft metaphor)는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부분을 강조한 관점으로 경력을

위한 정보획득, 목표설정, 경력계획 등에 집중한다. 경로 메타포(path metaphor)인 여정으로

서의 경력은 직무, 직업, 조직 간 이동과 같이 개방적인 무경계 경력태도에 집중한다. 동일

한 조직에 소속되어 있어도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은 다르게 인식을 할 수 있다. 직업목표,

관심분야 등이 다르므로 직원들의 경력목표와 경력흥미도 다를 수 있다(민경원, 이희수,

2015). 경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경력성공을 인지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경력연구도 학문 영역에 따라 학문적 편견(disciplinary bias)을 드러낸다. 학문분야에 따

라 모학문에서 다루어지는 경력개념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른 연구 관심도 다르게 발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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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경영학에서는 개인과 조직과의 관계에 집중한 사회학적 관점을 시작으로, 교육학

에서는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직업상담과 진도지도를 중심으로 발달

하였다(진성미, 2013). 최근 강조되고 있는 무경계 경력개념에서는 경력이 더 이상 일 형태

로 특정지어지지 않고 조직과 직무 등에 다양하게 걸친 경험의 연속성을 구성한다고 본다

(Eby, Butts, & Lockwood, 2003). 따라서 변화되는 경력의 개념처럼 학문영역에서도 학문간

경계를 넘어 경력성공에 대한 접근과 실증적 검토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읽기에

충분하다.

경력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경력성공을 판단하는 요인의 탐색과 경력성공을 촉

진하는 관련요인들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Ng &

Feldman, 2014; Ng, Lillian, Sorensen, & Feldman, 2005; Shockley, Ureksoy, Rodopman,

Poteat, & Dullaghan, 2015; Stumpf & Tymon, 2012). 이러한 연구물의 축적은 경력성공 변

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Ng 외(2005)는 경력성공에 대한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을 구분하여 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Ng와

Feldman(2014)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경력성

공 장애물로 작용하는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경력성공을 지향하는 관련변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증대되고

있으나(박순명, 정철영, 2014), 경력개발 활동의 최종 성과물로 대표되는 경력성공에 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김보경과 정철영(2013)이 경력성공 및 성별

조절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을 통해 변인들의 효과 크기를 연구하였으나 임금, 승진, 경력만

족에 국한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 외 경력성공은 어떠한 요인으로 다루어졌는지,

경력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되어 온 관련변인들은 무엇인지, 어떠한 연구방법들이 수행

되어 왔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경력개발 활동의 실질적

이고 가시적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경력성공의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연구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동향연구는 지금까지 해당분야의 이론적 발전

이나 추이를 파악하고, 전체 흐름 속에서 특징적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이론을 확장하고 발

전시키는 데 중요하게 활용되었다(김진모, 전영욱, 2005; Ng et al., 2005). 국내에서 경력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경력성공 관련 연구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를 모색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나아가 경력성공 연구에

서 다루어진 핵심주제 간의 상징적 구조와 연결정도를 상징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

그 의미를 추론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경력 분야에서의 경력성공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지형도를 그려

보고 앞으로의 연구 좌표를 설정하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경력성공 관련 연구들

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관련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력성공 연구의 방향

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국내 경력성공 연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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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학문분야별, 연구방법별, 연구대상별, 연구주제별 동향을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

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Ⅱ. 이론적 배경

1. 경력성공의 개념

경력성공은 개인의 경력 경험에 대한 성과로, 일 관련된 바람직한 성과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성취를 말한다(Arthur, Khapova, & Wilderom, 2005; Hall, 2002). 경력은 일생에 걸

쳐 지속되는 개인의 일과 관련된 경험의 총체이다. 그래서 일과 관련된 활동, 사건, 상황

및 일에 대한 열망, 기대, 가치, 욕구 등을 포괄한다(Greenhaus, Callanan, & Godshalk,

2000). 경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른 방식인 주관적 경력과 객관적 경력으로 이루어진

다. 하나는 개인이 일을 통해 경험한 감각이 반영되는 주관적 경력이라면 다른 하나는 사

회적 환경 속에서 이동과 상승을 통해 얻게 되는 지위, 상황, 상태를 반영한 객관적 경력

이다(Khapova, Arthur, & Wilderom, 2007).

경력성공에 관한 연구는 Hughes(1937)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은 사회구

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에 개인이 경험하는 경력도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맥락과 연결

된다. 이에 경력성공을 객관적, 주관적 개념으로 이원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Heslin, 2005).

Hughes에 따르면, 객관적 경력은 직접적으로 관찰가능하고 측정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데

비하여, 주관적 경력은 자신의 경력 내에서 몰입된 개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다. 유사하게 Boudreau, Boswell과 Judge(2001)는 경력성공을 외인적 요소와 내인적 요소라

는 의미로 구분하였다. 외인적 요소는 특정한 직무 제공에 대한 거부나 수락과 같이 외현

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 준거들을 말한다면, 내인적 요소는 가치, 태도, 동기부여 변

화와 같이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준거들이다. 경력성공에 대한 결과는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내․외적인 성과 또는 심리적 성취감으로 나타나게 된다(Judge, Cable, Boudreau, & Bretz, 1995).

주관적 경력성공은 개인의 내부적 견해와 평가로 규명된다. 개인은 다양한 경력 열망을

지닌다. 경력 열망에 따라 개인은 수입, 안정, 근무지역, 업무 대비 가정에 소비하는 시간

등과 같은 요인에 대해 다양한 가치를 갖게 된다. 성별, 인종, 직업 등 유사한 사회 환경이

나 고용상황에서 주관적 경력은 중첩될 수 있겠지만, 동일한 주관적 경력 태도를 갖지는

않는다. 대조적으로 객관적 경력성공은 개인의 경력 상황에 더 실체를 두는 외재적 관점이

다. 직업, 가족상황, 이동성, 수입, 직무 수준 등은 공식적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역할 및 조

직 내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 객관적 경력 성공은 독특한 개인의 이해보다 공유된 사회적

이해를 반영한다(Arthur, et al., 2005). 경력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은 경력을 바라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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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경력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측정은 개인의

중요한 경력성과로 나타날 것이다(Heslin, 2005).

개인이 인지하는 경력성공은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전

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성장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경력에 대한 전망과 만

족을 긍정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는 직무에 더욱 몰입하여 업무성과가 향상되고 이직률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조직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김시진, 김정원, 2010; 민경원, 이희수,

2015; Judge et al., 1995; Peluchette, 1993; Xie, Xia, Xin, & Zhou, 2016). 경력성공은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일을 통한 사회참여와 일에서의 성취감에 대한 성과물이자, 경력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게 하는 에너지로 선순환 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개인의 성장

과 조직성과를 증진시키는 경력개발의 활동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력성공 변

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탐구와 고찰이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2. 경력성공 관점에 따른 구성요소

경력성공은 역사적으로 연봉, 승진과 같은 객관적 요인에 의해 측정되어졌다(Hall, 2002;

Shockley et al., 2015). 전통적인 경력 패러다임에서는 조직에서의 위계적 구조에서 상향 이

동하는 것을 성공으로 인식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Ng et al., 2005). 객관적 경력성공의 평

가지표로는 위계적 지위의 획득, 조직 내 승진, 급여 인상, 업적달성에 대한 보상과 같은

외부적이고 관찰가능하고 지표화가 용이한 항목들로 구성된다(Arthur et al., 2005; Judge et

al., 1995; Seibert & Kraimer, 2001). 객관적 경력성공의 대표적 모형을 제시한 Melamed

(1995)는 객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적자원변수, 경력선택변수, 기회구조

변수 등을 제시하였다. 즉 인적자원변수는 능력, 교육, 결혼여부로, 경력선택변수는 직무유

형, 이직의도, 직무변화로, 기회구조변수는 실업, 조직특성으로 구성하여 객관적 경력성공

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프로틴 경력태도 또는 무경계 경력태도와 같이 경력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개인에게로

이동된 현대적 관점의 경력개념이 대두됨에 따라,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경력이동을

단일 조직 내로 제한하지 않게 되었다. 경력개발 주체가 조직에서 개인으로 이동되었고,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와 시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Arthur & Rousseau,

1996). 경력이동의 확장으로 경력성공 판단을 조직에 두기보다 개인이 심리적으로 만족감

을 느끼는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는 비객관적인 지표에 두었다(Hall, 2002; Shockley et al.,

2015). 측정지표로는 경력에 대한 성취감이나 만족감 같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평가되어지

는 경력만족, 직무만족, 고용가능성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Boudreau et al., 2001;

Judege et al., 1995; Seibert & Kraimer, 2001).

경력만족은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는 요인이다(Green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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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suraman, & Wormley, 1990). 사회인지경력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의 확장모

델에 의하면 개인적, 조직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력관리행동이 촉진됨으로써 경력만

족에 이를 수 있다(Barnett & Bradley, 2007). 직무만족은 업무의 중요도, 직무와 적성의 일

치도, 회사에서의 성공가능성, 동료의 협조 등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김시진, 김정원,

2010). 직무만족과 경력만족은 상호 정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하지만 대립적으로 작용될 수

도 있다. 자신의 전체 경력에 만족하더라도 현재의 직무에 불만족할 수 있고, 반대로 경력

만족은 낮더라도 직무에 만족할 수 있기에 직무만족만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을 측정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한다(Heslin, 2005). 고용가능성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조직 밖의 외적 시

장에서 고용이 보장될 기회를 느끼는 정도로, 경력의 이동성을 외부로 확장시킨 무경계 경

력 환경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다(Arthur & Russeau, 1996).

한편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은 별도의 분리된 개념이 아닌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 요소로 보기도 한다(Ng & Feldman, 2014; Stumpf & Tymon, 2012). Judge et al.(1995)

는 경력성공모델에서 객관적 경력성공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관계를

가졌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Hall(2002)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개념으로 보았다.

두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Ng와 Feldman(2014)이 객관적, 주관적 경

력성공 요인들 간 메타분석 결과를 검토한 연구에서 연봉과 승진과 같은 객관적 경력성공

요인은 경력만족인 주관적 경력성공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Stumpf와

Tymon(2012)은 객관적 요인(직무이동, 승진, 연봉변화)이 주관적 요인(관리자, 핵심자기평

가,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승진과 연봉 변화는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

인 영향을 미쳤으나 직무이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Stumpf & Tymon, 2012).

경력성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경력성공에 대한 관점은 주관적, 객관적

요인으로 이원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지배적이나, 학자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련

성을 가지고 있는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주도적인 경력책임을 가지는 현대에 들어서

는 주관적 경력에 대한 연구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의거할

때 국내 경력성공 연구는 어떠한 변인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어떠한 변인들과의 관련성

에 관심이 높은지 다양한 측면에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국내 경력성공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경력성공 변인은 경력개발 활동의 최종성과물로 간주하여, 선행변

인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지배적이다. 경력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는 개인차원과 조직 및 상황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개인차원으로

는 성장욕구, 자기효능감, 과업특성, 직무적합성, 경력계획, 경력태도 등이 경력성공에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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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강승혜, 탁진국, 2014; 김시진, 김정원, 2010; 장

은주, 박경규, 2004). 특히 정치적 기술, 네트워크 형성 및 네트워크 특성은 고용가능성과

승진가능성을 높이는 데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장은주, 박경규,

2004; 전수진, 박경규, 2009).

조직차원 변인으로는 상사의 지원, 동료지원, 직무경험 다양성, 조직내 네트워크, 멘토링,

인재개발프로그램 등이 있다(강예지, 이수연, 문진희, 장지현, 2016; 권정숙, 2010; 양미림,

왕지성, 한인수, 2015). 이 중 상사의 지원과 멘토링은 경력만족, 직무만족 등 주관적 성공

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강예지 외, 2016; 권정숙, 2010).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가정측면도 관심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경력성공에 도달하는

데 결혼여부, 다중역할스트레스, 가족구성원의 지원, 직장-가정갈등, 일-생활 균형은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김성남, 이규만, 2012; 유은혜, 김명옥, 2015; 이달엽, 2003).

반면에 경력성공이 또 다른 태도와 행동을 유발하는 의미 있는 매개변인으로서의 영향

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들도 일부 수행되고 있다. 경력성공에 대한 높은 인지는 적응

행동과 경력몰입, 조직몰입을 유발하고 이직을 낮추는 등 조직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노관석, 홍아정, 2012; 문재승, 2013; 이재봉, 진성미, 2011). 직장경

력을 마무리한 은퇴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박인조와 이주일(2014)은 경력만족과 고용가능성

의 주관적 경력성공이 자기효능감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향상시키고, 이는 다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현재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가질수록 노년을 활력 있

게 보내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관적 경력성공과 객관적 경력성공이 각각의 독립된 차원이 아닌 상호관련성으로 본

Stumpf와 Tymon(2012)처럼 두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도 일부 발표되었다. 오석영

과 우규휘(20014)의 제조업 근로자 대상 연구에서는 경력만족을 높게 인식하는 구성원일수

록 임금수준도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경력성공을 높

게 인지할수록 객관적 성공도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오석영, 우규휘, 2014; 이달엽,

2003). 주관적 경력성공 변인들과의 관계성을 연구한 권정숙(2010)은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경력만족도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관적 변인들 간에도 상호 의미 있는 관계구

조를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경력성공에 대한 집단비교 연구도 꾸준히 수행되었다. 남녀관리자의 경력성공 인식차이

에 대한 강혜련과 조미영(2007)의 연구에서는 남성적 특징, 남성중심의 조직문화, 직무경험

다양성, 훈련 및 개발, 직장-가정갈등 등의 변인을 통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차원에

서는 남성적 특징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여성은 경력만족에, 남성은 직급과 경력만족에 유

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조직차원에서 남성중심문화를 강하게 인식할수록 여성은 멘토링과

직무다양성 경험을 통해서 경력만족을 높게 인지하는 간접 효과를 보였다. 반면에 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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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중간 경로 없이 경력만족과 직급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중심

조직문화는 경력성공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에서는 여성에게 멘토링이나 직무경험 등 경력개발을 위한 조직지

원이 더욱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정차원에는 남녀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직

장-가정갈등은 여성에게는 근속년수에 부적영향으로 매개하여 객관적 경력성공요인인 직

급, 임금만족을 감소시켰지만, 남성에게는 경력성공 여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부담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양

립 부담감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경력정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경력성공에 관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고찰한 연구, 경력성공이 영향을 주는 결과변인을 고찰한 연구, 경력성공 측정변인들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 집단간 비교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경력성공 연구에서의 추이나 주요 특징을 명확히 살펴보는 것은 보다 종합적인 탐구

를 함으로써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를 통해 증대되는 경력성공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내 경력성공 연구에서

이루어진 기반학문별, 연구대상별, 연구방법별, 연구변인별 종합적인 연구흐름과 경력성공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이 연구의 목적은 증가되고 있는 국내 경력성공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연구흐름

을 살펴보기 위해 경력성공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력성공 연구의 방향을 제

안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분석의 토대로 내용분석법과 상징 네트워크 분

석법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법은 사회과학 영역에서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으로(Krippendorff,

2004), 많은 텍스트 단어들을 명백한 코딩 규칙에 기반하여 소수의 내용으로 범주화하여

포괄하는 체계적인 연구기법이다(Stemler, 2001). 특히 관련된 연구가 많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주제에 대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할 목적에서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홍은선, 정진철, 2014). 한편 상징 네트워크 분석은

겉으로 드러난 지식의 주된 특성이나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고 해석

하는 과정으로 단어 또는 상징을 연결단위로 메시지를 분석하고 도출된 특성변인들과의

관계구조를 알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한 상징들을 얼마나 많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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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지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공통점을 밝히는 데 유용하다. 어떤 유목도 가정하지 않

고 텍스트에 존재하는 단어와 상징의 빈도와 연결 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내용분석이

나 프레임분석과도 구별된다(임경수, 이희수, 2009; Drieger, 2013).

이 연구에서는 국내 경력성공 연구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학문분

야별, 연구방법별, 연구대상별, 연구주제별 동향을 도출하기 위해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경력성공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변인들 간

의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상징 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단계적 연구절차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력성공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분류기준과 틀을 설계하였다. 둘째,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인지

단위화하고 코딩시트를 개발하였다. 셋째, 경력성공 관련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넷째, 분석

틀과 단위화에 기반하여 코딩을 적용하였다. 다섯째, 결과를 통계처리하고 의미를 도출하

였다. 여섯째, 경력성공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분석을 활용하여 도식

화하였다. 일곱째,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선정

이 연구는 국내의 경력성공 관련 연구물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

의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상세검색서비스는

한국학술정보, 학술교육원, 누리미디어, 학지사, 교보문고 등 거의 모든 학술지와 각 대학

도서관내 보관물과 정보가 연계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국내 학술지의 대부분을 검

색할 수 있다(박순명, 정철영, 2014).

자료는 2014년 5월 3일 논문의 제목 또는 주제어를 ‘경력성공’ 이라는 키워드로, 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수집하였다. 학술지는 해당 학문분야에 권위있는 학자들이 블라

인드 심사를 통해 연구물을 선별하여 게재하기 때문에(정명환, 심호석, 1996) 데이터 추출

을 위한 기본 전제로 설정하였다. 이 중 중복 검색된 데이터를 제외한 총 91건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검색된 논문 중에서 연구주제 또는 연구변인이 경력성공을 포함하고 있지 않

는 등 연구목적에 맞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고 총 72편을 분석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하였다.

3. 연구 분류 기준 및 자료 분석

내용분석을 위한 연구의 분류 기준으로는 홍은석과 정진철(2014)이 경력정체 연구동향을

위해 번안하여 사용한 틀을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대분류는 연구특성과 연구내용을 기준으

로, 연구특성의 중분류는 기반학문,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연구내용의 중분류는 성공관점,

관련변인을 설정하여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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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기는 199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소분류 구분하였다. 학문분야별 연구동향을 살

펴보기 위한 기반학문 분류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를 활용하였다. 유사한

논문 주제라도 게재된 학술지가 다르면 관심분야와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박순명,

정철영, 2014) 각 학술지가 속한 학문분야를 통해 기반학문별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분류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복합학 등 8개 대분류한 후, 각 학문분야별로 경

영학, 교육학, 경제학 등 하위 분류에 의해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은 직업별 분류를 기반으

로 하였는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장환영, 손

지영과 하정례(2013)가 HRD 동향탐색에 활용한 양적연구, 질적연구, 이론연구로 대분류하

였으며 하위분류는 박순명과 정철영(2014)이 세분화하여 범주화 한 기준을 토대로 적용하

였다. 양적연구는 설문지,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양적통계분석이 사용된 연구를 포함시켰으

며, 질적연구는 관찰, 사례연구를, 이론적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같이 기존연구를 탐색한

연구를 포함시켰다. 연구내용은 성공관점과 관련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성공관점은 직업성

공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Hugues, 1937) 주관적, 객관적, 주관/객관적 관점으로 중분류 하

였으며, 각 관점별 측정변인으로 소분류하여 구분하였다. 관련변인은 각 논문에서 연구변

인으로 설정한 변인을 중심으로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내인적 요소와 외인적 요소로,

하위변인은 Ng와 Feldman(2014)이 범주화하여 사용한 인구통계학적, 개인특성, 동기차원,

기술관련, 사회적 네트워크, 조직, 직무 등에 가정요인을 추가하여 설계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설계한 연구 분석 기준에 따라 최종 추출한 경력성공 관련

연구물에 코딩번호를 부여하여 정리하였다. 코딩은 연구특성과 연구내용을 대분류로 번호

를 부여하고, 중분류로 기반학문, 연구대상, 연구방법, 성공관점, 관련변인을 그리고 각 중

분류별 하위 항목을 소분류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집계된 데이터를 근거로 기반학문과 경력성공 관련변인으로 도출된 주요 변인

들과의 위치를 파악해 보기 위해, 대응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응분석법은 패턴

이 비슷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분류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는 방법으로, 분

할표의 행과 열의 정보를 2차원 또는 3차원상 이미지로 표현할 목적의 하나로 사용된다

(노형진, 2008). 이 연구는 ‘기반학문’과 ‘경력성공 관련변인’과의 관련성, ‘경력성공 요인’

과 ‘경력성공 관련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차원을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

였다. 집계는 복수회답 대응분석 자료 집계방식절차에 의해 (0, 1)형 크로스 집계표로써 코

딩하여 두 차원의 공유도를 집계하였다(노형진, 2008). 결과는 대응분석을 통해 연구 변인

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빈도와 백분율, 대응분석이고,

Microsoft Excel 2010,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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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중분류
전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빈도수 전체대비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사회

과학

경영학 29 40.3% 1 3.4% 11 37.9% 17 58.6%

교육학 17 23.6% -　 -　 - -　 17 100.0%

관광학 8 11.1% - - 3 37.5% 5 62.5%

사회복지학 3 4.2% - - 2 66.7% 1 33.3%

심리과학 3 4.2% - - -　 -　 3 100.0%

경제학 2 2.8% - - 1 50.0% 1 50.0%

행정학 2 2.8% - - 1 50.0% 1 50.0%

기타사회과학 2 2.8% - - - - 2 100.0%

정책학 1 1.4% - - - -　 1 100.0%

소계 67 93.1% 1 1.5% 18 26.8% 48 71.6%

자연

과학

생활과학 2 2.8% - - - -　 2 100.0%

통계학 1 1.4% - - - -　 1 100.0%

소계 3 4.2% - - - -　 3 100.0%

복합학
학제간연구 2 2.8% - - - -　 2 100.0%

소계 2 2.8% - - - -　 2 100.0%

계 72 100.0% 1 1.4% 18 25.0% 53 73.6%

<표 1> 기반학문별 현황 (단위: 편, %)

Ⅳ. 연구 결과

1. 연구특성별 동향 분석

가. 기반학문 현황

경력성공 관련하여 분석에 활용된 연구물은 <표 1>과 같이 총 72편으로 사회과학 67편

(93.1%), 자연과학 3편(4.2%), 복합학 2편(2.8%)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분야는 사회과학 분야였고 이 중 경영학은 29편으로 경력성공 관련한 전체 연구

분야에서 절반 정도 수준인 40.3%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학 17편(23.6%), 관광

학 8편(11.1%), 심리과학 및 사회복지학 각 3편(4.2%), 경제학, 행정학, 기타사회과학 각 2

편(2.8%), 정책학 1편(1.4%)이었다. 사회과학분야에 이어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생활과학 2

편(2.8%), 통계학 1편(1.4%)이었으며, 복합학 분야에서는 학제간연구 2편(2.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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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전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전체대비

양적

연구

조사연구 56 77.8% - - 14 25.0% 42 75.0% 58.3%

비교연구 7 9.7% 1 14.3% 2 28.6% 4 57.1% 5.6%

2차자료분석 3 4.2% - - 1 33.3% 2 66.7% 2.8%

소계 66 91.7% 1 1.5% 17 25.8% 48 72.7% 66.7%

질적

연구

현상학 1 1.4% - - - - 1 100.0% 1.4%

사례연구 - - - - - - - - -

소계 1 1.4% - - - - 1 100.0% 1.4%

이론

연구

개념분석 2 2.8% - - 1 50.0% 1 50.0% 1.4%

요구분석 3 4.2% - - - -　 3 100.0% 4.2%

소계 5 6.9% - - 1 20.0% 4 80.0% 5.6%

계 72 100% 1 1.4% 18 25.0% 53 73.6% 73.6%

<표 2> 연구방법별 현황 (단위: 편, %)

연도별 현황을 보면 1990년대 1편(1.4%)의 연구를 시작으로 2000년대 18편(25.0%), 2010

년대 53편(73.6%)으로 연구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학은 2010년

대를 시작으로 경력성공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경영학 분야와 동일한 수준(각 17

편)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2000년대 이전에는 사회과학분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

었던 것에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연과학과 복합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경력성공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연구방법 현황

연구방법에 따른 현황은 <표 2>와 같이 양적연구가 66편(91.7%), 이론연구 5편(6.9%), 질

적연구 1편(1.4%)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 중에서는 표본을 선택하여 설문을 통해 데이터

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인 조사연구가 56편(7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단 간 비교연구 7

편(9.7%), 패널자료, 메타분석 등 2차자료 분석연구 3편(4.2%)이었다. 이론연구는 경력성공

하위요인을 재탐구한 요구분석 3편(4.2%), 개념분석 2편(2.8%)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질적

연구는 현상학연구 1편(1.4%)만이 수행되었다.

경력성공 관련 연구물들의 연구방법은 상당수 양적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있었으며, 집

단간 비교연구도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성별

에 대한 남녀비교연구는 3편이었고, 한․미군, 한․미 여성관리자 등 대상군 및 보유변인

수준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도 3편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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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대상 현황

연구대상별 현황 중 직업별 현황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제 6차 개정)의 대분류를 기준으

로 구분하였으며, 개념분석연구 2편을 제외한 총 70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이, 사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7편(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는 사무직, 영업판매직, 연구직 등 모든 직업군을 공통으로 연구한 기타 14편(20.0%), 서

비스 종사자 12편(17.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8편(11.4%), 관리자 및 군인 각 4편(5.7%),

단순노무직 1편(1.4%)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일반사무직 대상의 연구가 가장 두드

러지게 수행되고 있었으며 교육 및 연구개발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서비스종사자의 연구가

2010년도에 들어서 증가하고 있었다. 소수이지만 단순노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편)

도 진행되었다. 이 같이 경력성공 연구의 상당수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인 청년

및 중년층 대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분류
전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직업 상세
빈도수 전체대비

관리자 4 5.7% - 3 1
공공 및 기업고위직(1),

전 직종 공통(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 11.4% - 1 7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4),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3),

법률 및 행정전문직(1)

사무종사자 27 38.6% 1 9 17
일반사무종사자(21),

금융 및 보험사무직(6)

서비스 종사자 12 17.1% - 3 9 운송 및 여가서비스직(12)

군인 4 5.7% - - 4 군인간부(2), 군인일반(2)

단순노무직 1 1.4% - - 1 단순노무 및 서비스일반(1)

기타 14 20.0% - 2 12 전 직종공통(14)

계 70 100.0% 1 18 51

<표 3> 연구대상 직업별 현황 (단위: 편, %)

다음으로 성별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남녀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

가 50편(71.4%),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2편(17.1%),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5

편(7.1%), 남녀를 비교한 연구는 3편(4.3%)으로 나타났다. 경력성공 관련 연구는 성별의 구

별 없이 남녀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당수이기는 하나, 경력성공 연구가 여성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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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또한 2010년대에는 7편(전체 대비 10.0%)으로, 남녀모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전체 대비 54.3%)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인구통계학적

특징인 여성의 경력성공에 대한 관련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에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직업특성 분석에서 조사된 기

업고위직 및 군인간부에 대한 연구물이었는데 국내 조직내 고위직은 여성보다는 남성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분류
전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전체대비

남녀모두 50 71.4% 12 24.0% 38 76.0% 54.3%

남성 5 7.1% 1 20.0% 4 80.0% 5.7%

여성 12 17.1% 1 8.3% 4 33.3% 7 58.3% 10.0%

남녀비교 3 4.3% 1 33.3% 2 66.7% 2.9%

계 70 100.0% 1 1.4% 18 25.7% 51 72.9% 72.9%

<표 4> 연구대상 성별 현황 (단위: 편, %)

라. 경력성공 관점 현황

경력성공 관점은 주관적 경력성공, 객관적 경력성공, 주관/객관적 경력성공 모두를 검증

한 연구로 구분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주관적, 객관적

변인이 명확하게 설정된 양적연구 총 66편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주관적 경력성공 관련

연구는 56편(84.8%), 주관/객관적 경력성공 관련 연구는 10편(15.2%)이었고, 객관적 경력성

공 요인만을 다룬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주관/객관적 경력성공 연구는 2000

년대 대비하여 2010년대에 감소하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주관적 경력성공 연구는 2010년

대에 크게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분류
전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전체대비

주관적 56 84.8% 1 1.8% 12 21.4% 43 76.8% 65.2%

객관적 - 　- - - -　 -　 -　 -　 -　

주관/객관적 10 15.2% - - 6 60.0% 4 40.0% 6.1%

계 66 100.0% 1 1.5% 18 27.3% 47 71.2% 71.2%

<표 5> 경력성공에 대한 관점 현황 (단위: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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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성공 관점별로 연구에 적용된 요인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하위요

인은 경력성공 실증연구 총 66편의 연구물 중에서, 각 연구에서 다루어진 개별 요인을 별

도로 집계하여 총 133건을 분석하였다.

대분류
전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전체대비

주

관

적

경력 만족 48 36.1% - - 13 27.1% 35 72.9% 26.3%

고용가능성 33 24.8% - - 11 33.3% 22 66.7% 16.5%

직무 만족 16 12.0% 1 6.3% 3 18.8% 12 75.0% 9.0%

직장 만족 1 0.8% - - 1 100.0% - - -

삶 만족 4 3.0% 1 25.0% - - 3 75.0% 2.3%

경력성공전반 12 9.0% - - 2 16.7% 10 83.3% 7.5%

기타 4 3.0% 1 25.0% 2 50.0% 1 25.0% 0.8%

소계 118 88.7% 3 2.5% 32 27.1% 83 70.3% 62.4%

객

관

적

인사고과 1 0.8% - - - - 1 100.0% 0.8%

승진 2 1.5% - - 2 100.0% - - -

직급 5 3.8% - - 4 80.0% 1 20.0% 0.8%

임금 7 5.3% - - 6 85.7% 1 14.3% 0.8%

소계 15 11.3% - - 12 80.0% 3 20.0% 2.3%

계 133 100.0% 3 2.3% 44 33.1% 86 64.7% 64.7%

<표 6> 경력성공 요인 세부 현황 (단위: 건, %)

분석결과 주관적 경력성공 요인은 118건(88.7%), 객관적 경력성공 요인은 15건(11.3%)이

연구되어졌다. 주관적 경력성공 요인은 경력만족 48건(36.1%), 고용가능성 33건(24.8%), 직

무만족 16건(12.0%)으로 전체의 72.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 경력성공에 대한 전반적

인식 12건(9.0%), 삶 만족 및 기타는 각 4건(3.0%)이었다. 또한 객관적 경력성공 요인으로

는 임금 7건(5.3%), 직급 5건(3.8%), 승진 2건(1.5%), 인사고과 1건(0.8%)으로 연구되었다.

마.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현황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는 <표 7>과 같다. 관련변인은 Ng와

Feldman(2014)이 제시한 범주화를 적용하여 구분하였으며, 각 연구에서 다루어진 개별 변

인을 별도로 분리하여 집계하였다. 분석결과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은 총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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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95.0%), 결과변인은 총 8건(5.0%)이었다. 선행변인 중에 내인적 변인 73건(45.6%), 외인

적 변인 79건(49.4%)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상세 분석결과 내인적 요소로는 개인특성 변인 32건(20.0%), 동기차원 변인 15건(9.4%),

인구통계학적 변인 14건(8.8%), 스킬차원 변인 12건(7.5%) 순으로 연구되고 있었다. 외인적

요소로는 사회적 변인 40건(25.0%), 조직차원 변인 17건(10.6%), 직무변인 15건(9.4%), 가정

변인 7건(4.4%)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외인적 요소인 사회적 변인(25.0%)과의 관

련성을 고찰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인적 요소인 개인특성(20.0%)과의 관련

성을 고려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었다.

대분류 빈도수 % 세부 변인

선행

-

내인적

인구통계 14 8.8%
성별(5), 근속기간(2), 직급(2), 연령(1), 육아휴직경험(1),

결혼유무(1), 교육수준(1), 전공(1)

개인특성 32 20.0%
성장욕구(8), 리더십(4), 감성/사회지능(3), 자기효능감(3),

자아존중감(2), 자기주도학습능력(2), 기타(10)

동기차원 15 9.4% 프로틴경력태도(12), 무경계경력태도(2), 경력몰입(1)

스킬차원 12 7.5%
경력계획(5), 경력학습(2), 경력자본(2), 경력전략(1),

경력정체(1), 교육참여경험(1)

소계 73 45.6% -

선행

-

외인적

사회적변인 40 25.0%
상사지원(8), 멘토링(7), 네트워크(7), 네트워크 크기(5),

정치적기술(5), 네트워킹행동(4), 교육훈련(2), 동료지원(2)

직무변인 15 9.4%
직무적합성(7), 직무순환(2), 직무특성(2), 직무경험다양성

(1), 도전적 직무경험(1), 역할갈등(1), 역할모호성(1)

조직차원 17 10.6%
조직지원인식(8), 조직문화(5), 인재중시(2), 유리천장(1),

정보접근(1)

가정변인 7 4.4%
일-생활균형(2), 가정-일 갈등(2), 가족지원(2),

다중역할스트레스(1)

소계 79 49.4% -

결과
종속 8 5.0%

조직몰입(2), 경력몰입(2), 적응행동(1), 생활균형(1),

이직(1), 조직시민행동(1)

소계 8 5.0% -

계 160 100.0% -

<표 7>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현황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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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성공 관련변인간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1990년대에 인구통계(1건)

및 직무변인(1건)과의 관련연구를 시작으로, 2000년대에는 사회적 변인(25건), 개인특성(13건)

과의 관련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2010년대에는 개인특성(19건), 사회적 변인 및 동기차원

(각 15건), 조직차원(11건)이 많이 연구되었는데, 특히 동기차원 연구는 2010년부터 관심을

갖은 연구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틴 경력태도, 무경계 경력태도, 경력몰입과 관련된

개인의 동기차원이 경력성공 연구 분야에 새롭게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분류
전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전체대비

선행

-

내인

인구통계 14 8.8% 1 7.1% 4 28.6% 9 64.3% 5.6%

개인특성 32 20.0% - - 13 40.6% 19 59.4% 11.9%

동기차원 15 9.4% - - - - 15 100.0% 9.4%

스킬차원 12 7.5% - - 3 25.0% 9 75.0% 5.6%

선행

-

외인

사회적 변인 40 25.0% - - 25 62.5% 15 37.5% 9.4%

직무변인 15 9.4% 1 6.7% 7 46.7% 7 46.7% 4.4%

조직차원 17 10.6% - - 6 35.3% 11 64.7% 6.9%

가정변인 7 4.4% - - 3 42.9% 4 57.1% 2.5%

결과 종속변인 8 5.0% - - 2 25.0% 6 75.0% 3.8%

계 160 100.0% 2 1.3% 63 39.4% 95 59.4% 59.4%

<표 8> 연도별 경력성공 관련변인 연구 현황 (단위: 건, %)

경력성공 관련변인 간 기반학문별 동향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경영학에서는 경력

성공을 예측하는 내인적 변인으로 성장욕구, 리더십수준,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특성 변

인(13건)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외인적 변인으로는 네트워크 등 사회적 변인(23건)에 대

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교육학에서는 내인적 변인으로 개인특성(7건)과 동기차원(7건), 스킬차원(5건), 인구통계

변인(5건)이, 외인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변인(3건)과 조직차원(2건)이 관심 있게 다루어졌

다. 관광학에서는 사회적 변인(4건), 사회복지학에서는 개인특성(5건), 기타사회과학에서는

사회적 변인과 조직차원(4건)이 해당분야 내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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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전체 사회과학
자연

과학
복합학

빈도수 % 경영학 교육학 관광학
사회

복지

기타

사회

선행

-

내인

인구통계 14 8.8% 5 5 1 1 1 1

개인특성 32 20.0% 13 7 2 5 3 - 2

동기차원 15 9.4% 5 7 - 1 2 - -

스킬차원 12 7.5% 2 5 1 - 3 1 -

선행

-

외인

사회적변인 40 25.0% 23 3 4 4 4 1 1

직무변인 15 9.4% 9 1 2 1 2 - -

조직차원 17 10.6% 4 2 3 2 4 1 1

가정변인 7 4.4% 3 1 1 2 - - -

결과 종속변인 8 5.0% 1 3 2 - 2 - -

계 160 100.0%
65 34 16 16 21 4 4

40.6% 21.3% 10.0% 10.0% 13.1% 2.5% 2.5%

<표 9> 기반학문별 경력성공 관련변인 연구 현황 (단위 : 건, %)

2. 연구내용별 패턴 분석

가. 기반학문과 경력성공 관련변인과의 관계

내용분석을 통해 집계된 데이터를 근거로 대응분석을 적용하여 각 차원의 위치를 파악

하였다. 각 차원은 ‘기반학문’과 ‘경력성공 관련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기반학문은 게재수

가 많은 경영학, 교육학, 관광학을 설정하여 행을 이루고, 경력성공 관련변인은 빈도수가

많은 중요 변인으로 하여 열을 이루었다. 두 차원은 행수가 3개, 열수가 22개인 3×22 분할

표로 집계하여 총 108개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대응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분석결과 경영학은 직무경험, 직무적합성, 네트워크, 상사지원 등이 인접한 거리에 위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특성 및 조직지원 등과 같은 외인적 변인이 경영학 연구분야와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학은 인구통계, 가족지원, 프로틴 경력태도, 경력자본 등

이 인접한 거리에 위치되었는데, 이를 통해 내인적 변인 중 동기차원의 요소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이에 비해 관광학은 다른 학문분야와 상대적으로 멀리 위치되어 있

었는데 교육훈련, 멘토링 등 외인적 변인 중 사회적 요인이 많이 선택되어 연구되는 패턴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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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반학문과 경력성공 관련변인들의 관계

나. 경력성공 요인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다음으로 ‘경력성공 요인’과 ‘관련변인’을 두 차원으로 설정하여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경력성공 요인으로 주관적 요인으로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만족, 삶 만족을, 객관적

요인으로 승진, 직급, 임금을 설정하여 행을 이루었다. 두 차원은 행수가 7개, 열수가 22개

인 7×22 크로스 집계하여 총 266개가 활용되었으며, 대응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경력성공 요인과 관련변인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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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경력만족은 개인성향, 성장욕구, 프로틴 경력

태도, 상사지원, 조직지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인접되어 높은 관련성이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고용가능성은 경력만족과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되어 있어 관련변인들과의 관

계성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정치적 행동, 경력자본 등 사회적 네트워크 관련변인

에 있어서는 경력만족보다는 고용가능성에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객관적 경력성공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직급과 임금은 상호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교육훈련, 직장-가정갈등 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사고과는 멘토링,

직무경험, 조직문화 등 조직차원에서의 지원문화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이에 비

해 주관적 경력성공으로 직장만족, 삶 만족과 객관적 경력성공으로 승진은 상대적으로 독

립된 곳에 위치되어,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국내 경력성공 관련 연구들을 수집하고 연구내용과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력성공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방향과 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검색된 총 7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경력

성공 연구물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경력 관

련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기초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경력성공 연구의 학문분야별, 연구방법별, 연구대상별, 연구주제별 연구동향

을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우선, 경력성공연구의 학문적 주요 흐름은 사회과학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고 학문적 관심은 경영학에서 교육학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연구가 경영학과 교육학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Arthur(2008)의 의

견처럼 국내 경력성공 관련연구도 사회과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2000년대까지는 경영학과 관광학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려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나 2010년도에 들어서는 교육학 분야에서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

는 박순명과 정철영(2014)에서의 국내 경력연구가 1980년대 이후부터 연구되어 왔음을 제

시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경력성공에 대한 관심은 시기적으로 늦게 촉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물 수에서 경력에 대한 전반적 연구는 기업경영활동에 초점을 둔 경영학, 관

광학의 비중이 많았으나, 경력성공 연구는 경영학과 교육학이 우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

한 특징은 국내에서 경력성공에 관한 이슈는 초기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생활 적응과 조직

성과를 연계시키기 위한 인사 조직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였으나, 입직 이후 개인의 경

력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개인차원에서의 교육학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음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2010년대에 들어서는 경력성공연구가 자연과학과 복합학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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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으로 확대되어 시도되고 있었지만, 연구물 수에서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의약, 예

술체육, 공학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국내 경력연구의 추이를

볼 때, 경력결과인 경력성공 연구는 다양한 학문으로 이론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여겨진다.

연구방법에 있어 양적연구가 질적연구에 비해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집

단간 차이를 분석한 비교연구도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경력성공은 일과 관련된 경험이 축

적되어 인지되는 성과로(Arthur, Khapova, & Wilderom, 2005; Hall, 2002; Judge et al., 1995),

직업의 진입과 직업을 통한 지위적, 심리적 성장을 인식하는 데에는 성별의 장애물과 문화

적 장벽이 여전히 높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시

도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력성공의 과정이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질적연구는 미흡하였다. 다양한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표본설정을

통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양적연구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특정분야의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하거나 특징적인 통찰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다각화된 탐구와 시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초기에 사무직, 서비스직 등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나 차츰 전문직에 대한 연구가 증대되었다. 이는 경력성공이 주로 승진, 직무만족,

고용가능성 등의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연구대상도 조직에서 직무경험을

쌓고 있는 청년 및 장년층 대상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대에 들어

서는 전문직 대상의 연구가 증가되었는데,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한

경력개발보다는 교육 및 연구개발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 고도의 직무경험을 축적하고 전

문성을 발휘해야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력개발과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업에서의 일반직 중심의 채용과 보편적 인재양성에서, 직무중심의 채용

과 직무단위의 전문인력양성 추이도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반면에 자영업 등 소규모

단위 업종 종사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는데,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및 조기은퇴 등의 시

대상을 반영했을 때(전찬호, 진성미, 2011) 다양한 직업군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경력성

공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경력성공 관점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내부적 견해와 평가로 판단되는 주관적 경력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가 객관적 경력성공 요인보다 더욱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프로틴 및 무경계 경력과 같이 경력관리에 대한 책임과 주체가 개인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Bozionelos et al., 2016; Hall, 2002) 직위, 금전적 보상 등 조직에서의 수직적 상

승에 대한 객관적 보상보다는, 경력만족과 삶의 만족 등 개인이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끼

는 주관적 성취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주관적 경력성

공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직무만족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관계만족, 재정만족(Francis-Smythe, Haase, Thomas, & Ste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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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성장과 개발, 업무품질(Shockley et al., 2015) 등 경력성공에 대한 판단을 업무의 발

전성 같이 구체적인 지표로 다양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에서

도 보다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측정요인의 개발과 탐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은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의 상황을 고찰한 연구가 지

배적이었으며, 가정차원의 맥락을 고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관련 영역을 일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력성공은 개인적, 조직적 그리고 사회적 규범, 행동들 간의 축척된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것이고(Boudreau et al., 2001), 더욱이 일과 삶의 균형, 국가 행복지수 등이 강조

되고 있는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가족지원, 가정-직장갈등과 같이 가정 관련한 변인들은

경력성공에 대한 인식이나 경력개발활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Eby, Casper, Lockwood, Bordeaux, & Brinley, 2005; Greenhaus & Foley, 2007) 주요하게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기반학문 및 경력성공 하위요인과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과의 연

결정도를 상징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반학문과 경력성

공 관련변인과의 관계에 관해서, 경영학은 경력성공을 위해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직무특성과 조직지원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으며, 교육학에서는 내인적 요소 중

동기차원을 주요하게 연구하고 있었다. 즉 경영학에서는 직무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직무배치와 이동을 고려하고, 직무순환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직무관련 경력개발을 강화

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와 연계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교육학에서는

경력개발활동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보다 주도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으

며, 훈련 및 사회활동 등 개인이 주체가 된 개발활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반학문별로 경력성공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들의 중요성을 다르게

고려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경력성공을 높이기 위해 개인 및 조직차원에

서 개입하고 지원하는 해결방안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무적

적용에 있어 학문간의 편견을 넘어 더욱 거시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지원책이 고려된다면

개인성장과 조직성과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력성공 요인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 경력성공 요인인 경력만

족과 고용가능성은 개인성향, 성장욕구, 경력태도, 상사지원에서 관련이 높은 상호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정치적 행동 등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는 고용가능성이 경력만족 요인보다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고용가능성은 조직에서의 계약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것으로 개인

이 기대하는 정도로(Bozionelos et al., 2016)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크기와 정도를 넓게

확장함으로써 고용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또한 객관적 경력성공 요인인 직급과 임금은 교육훈련, 직장-가정갈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급이 높아지면 임금도 상승되는 국내기업의 인사제도 특성과 승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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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경력개발제도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력성공 요인 간에 매개 혹은 조절로 고려되는 관련변인과의 관계에 있어 중첩 혹은 분

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경력개발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태도와 상황, 맥락에 대한 고려가 더욱 요구되어 진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경력성공 연구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였고 경력성공 관련 연

구조류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연구주제와 내용 등은 상호 어떠한 특징을 지

니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경력성공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성찰의 기

회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경력성공

관련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경력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쳐 경력성공을 이루는지

학습과 경력개발활동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 요청된다. 분석결과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성을 고려한 결과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인 반면, 경력

성공을 이루도록 촉진하는 학습이나 경력역량과 같은 경력개발 과정에 대한 연구가 미흡

하였다. 경력개발은 일과 교육의 연속적인 과정으로(Kuijpers, Schyns, & Scheerens, 2006),

어떠한 과정과 활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학습을 통한 경력개

발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최종산출물

로 인지하는 결과물 뿐 아니라 경력성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측면에서 연구가 더

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지원측면에서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역량이 향

상될 수 있도록 직무특성에 적합한 경력경로(career-path)를 구축하고 경력학습문화를 조성

하는 등 선제적 육성측면에서의 경력개발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배경과 연구방법을 다양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는

현재 직업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체 및 전문직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었는데

자영업 및 중장년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조기은퇴, 베이비부머와 같

은 중․장년층 재취업 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조직생활을 마무리

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에 대한 경력연구는 중요하게 탐구되어야 한다. 나아

가 직업세계에서의 업무활동을 통한 경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기부와 같이 직업

세계에서 축적한 개인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공유하는 활동도 경력관리의 연장선에서

조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년과 중년, 그리고 노년층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력성공을 이루는 탐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가정차원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연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경력성공 연구 분야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가정

은 일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경력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더 비중 있게 고려되어

야 할 연구 영역이다. 직장-가정갈등, 일-삶의 균형, 가정-일 충실화(enrichment) 등은 경력

연구 분야에서 화두가 되는 주요한 주제이다(Eby et al., 2005; Greenhaus & Fole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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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을 통해 경력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조직차원에서의 맥락 뿐 아니라, 일에 집중

하고 경력관리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거나 소거할 수 있는 가정의 역

할과 기능(Morris, & McMillan, 2014)에 대해 더욱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분석대상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연구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국

내․외 범용적인 동향을 살피고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경력개념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국외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해외연구물들의 탐색과 비교연구가 병행된다면

국내 경력성공연구의 현재 위치와 발전방향을 위한 더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연구물의 동향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데이터의 기초적 분석 단

계 수준에서 수행했다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자료 분석에 있어 다양한 분류기준,

통계적 방법이 고려되어 적용된다면 특정부분에 편중되지 않은 더욱 면밀하고 타당성이

확보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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